
■ 1/4분기 광고비 

[ 1/4분기 4대매체 총광고비 1조 71억원 ] 

 

KADD의 집계에 의하면 올해 1/4분기 4대매체 총광고비는 1조 71억원으로 지난해 4/4분기

에 비해 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년 동기대비 13% 증가한 수치로 점진적인 경

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광고집행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

 

매체별로는 TV광고가 11% 증가한 2,960억원, 라디오광고는 1% 증가한 270억원, 신문광고

는 2% 증가한 6,396억원, 잡지광고는 전분기와 동일한 444억원으로 나타났다. 전년동기와 

대비하였을 때 신문과 잡지의 비중이 각 16%로 가장 큰 성장폭을 나타냈다. 반면 라디오광

고의 경우 1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 

광고주별로는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9% 증가한 197억원을 지출해 1위를 유지하였으며, 

10대 광고주 대부분이 지난 분기에 비해 광고비가 증가하였다. 상위 10개사 중 가장 눈에 

띄는 광고주는 단연 기아자동차로서 전 분기 대비 200% 증가한 146억원을 지출하였다.  

또한 오는 5월 상장을 앞둔 매일유업 또한 새로운 기업이미지 광고를 런칭함으로서 전분기 

대비 67% 증가한 100억을 지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. 

 

업종별로는 금융시장의 활황, 보험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금융보험업종이 65% 증가하여 가

장 눈에 띄었으며, 출판 22% 증가, 수송기기 15%, 전기전자 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반면 화학공업 -33%, 기초재 -22%, 일반산업기기 -22%, 건설건재 -12%, 서비스 -5%로 

나타나 희비가 엇갈렸다. 최근의 주식시장이 반영하듯 전체적인 경제회복과 소비자들의 소

비증가로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고비가 늘어났다. 

 

한편 지난 1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룹 이미지 광고도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재개

되어 그룹광고비도 약 5% 정도 증가한 것도 주목할만한 변화이다.  

 

[표1] 4대매체 광고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
 

[표2] 10대 광고주 광고비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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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3] 업종별 광고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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